
사랑하는 UBF 선교 동역자님들께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
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복음 2:10,11)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 찬송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높이 드러나기를 기도
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난 지금도 변종들이 만들어지며 전 지구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러한 세계적인 재앙에 하나님의 뜻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오직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에 대
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벧후3:9) 우리가 
주님의 오실 날을 소망하며 만민구원 역사를 위해 더욱 깨어 기도하며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해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2021년 요절인 골로새서 3:16 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
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염
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생명의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하며 강건하게 하여 주셨
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UBF 설립 60주년을 기념하는 2021년도 세계선교 보고대회와 선교사, 목자 수
양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한 한국 목자님들의 믿음과 기도를 받으시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동역자님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큰 은혜가 있는 가운데 이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8장“바울
이 셋집에서”의 말씀을 통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파한 사도 바울의 스피릿을 배웠습니다. 소수
의 제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한 선교사, 목자 수양회를 통해 빌립보서 말씀을 깊이 배
울 수 있었습니다.

세계 본부에서는 매달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여 선교사님들, 목자님들의 소통의 장을 
만들고, 유익한 내용들을 나누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운동이 꾸준히 진행되었고, 텐트 메
이커즈 영상을 통한 평신도 선교사 간증 유트브 방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질병으로 인해 고난당하신 분들을 위해 세계본부와 한국본부의 적극적인 구
제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정신을 실천할 수 있어서 하
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에는 UBF Weekly News Letter 를 새롭게 구축하여 동역자님들에게 보내게 되
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 내부의 소식들과 기도제목을 알고 더욱 적극적으로 서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성탄에는 고난이 많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LUTH, YABATECH 두개 지부들의 바
이블 하우스 구입을 위한 헌금을 드리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풍
성히 담는 한해였습니다. 시간이 날 때 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영적으로 은혜와 감사가 넘쳤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더 배리 선교사님, 그레이스 리 선교사님, 전요한 선교사님 등 모두 강건하시며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꾸준히 감당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
음은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고 보석과 같으며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유를 통치하시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그의 약속의 말씀대로 
복음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올해 
누가복음 6:12,13절 말씀과 같이 기도와 제자양성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 모임을 더욱 말씀과 기도가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동역
자님들의 가정과 사역지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Merry Christmas!

윤모세, 사라 올림
(2021. 12. 6)


